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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경제관계와 진출전략 및 전망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간 계층의 확대

 ㅇ 2022년 발표된 UN의 세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80억 명을 돌파한 

세계인구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 54개국의 총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 인도와 비슷한 규모임.

  - 2030년 아프리카 인구는 약 16억 9천만 명으로 세계인구 5명 중 1명, 2050년에는 

약 24억 6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4명 중 1명이 아프리카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의 

인구성장이 두드러짐.

 ㅇ 2023년 5월에 발표된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의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에 ▲1.7%를 기록한 아프

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4.8%, 2022년 3.8%에서 2023년 4.0%, 2024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아프리카의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남부 1.6%, 서부 3.9%에 비해, 

북부 4.6%, 중부 4.9%, 동부 5.1% 등 상대적으로 중동부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아프리카의 소득 계층별 인구 비중에서 중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빈곤 계층(1일 소득 2달러 미만) 비중은 2020년 59.96%에서 2050년 52.02%로 

감소. 중간 계층(1일 소득 2~20달러) 비중은 2020년 33.44%에서 2050년에는 

39.91%로 증가. 상위 계층(1일 소득 20달러 초과) 비중은 2020년 6.60%에서 

2050년에는 8.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의 출범으로 WTO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한 다자간 자유

무역지대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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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년 3월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가맹국 중 44개국이 AfCFTA 설립

협정에 서명하고 2019년 5월에 발효, 정식 운용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됨.

  - 2023년 3월 시점에 55개 AU 가맹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

하였고 46개국이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상태

 ㅇ AfCFTA 협상은 현재진행형인데 1단계 협상(PhaseⅠ), 2단계 협상(PhaseⅡ), 

3단계 협상(PhaseⅢ)의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됨.

  -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 의정서, 서비스 무역 의정서,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의정서와 그 부속서 내용에 대한 협의, 2단계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투자 의정서에 대한 협의, 3단계 협상에서는 전자

상거래 관련 의정서 등이 다루어질 예정임.

  - 2023년 2월 개최된 제36차 AU 정상회의에서 2단계 협상의 주된 내용인 지적

재산권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투자 의정서 초안이 승인되면서 현재 3단계 

협상만이 남은 상황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전략의 중심축인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ㅇ 일본 정부의 주도로 1993년 제1차 회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실시된 TICAD는 아프리카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국제 포럼의 성격을 가짐. 

  - 아프리카 각국뿐 아니라 국제개발 관련 국제기관, 아시아 각국, 민간 기업, 시민

사회단체도 참가하는데, 2013년 제5차 회의 이후로는 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음

(<표1>).

 ㅇ 2022년 8월 튀니지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 아프리카에서는 약 20명의 정부 

수반급이 참가하였는데, 온라인으로 참가한 기시다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청년층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는 앞으로 다이내믹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며,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고 연설함.

  - 일본은 인재에 대한 투자와 질 높은 성장을 축으로 하는 아프리카개발을 위해 

3년간 민관 총액 3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⓵그린투자, ⓶투자촉진, 

⓷개발금융, ⓸보건·공중위생, ⓹인재육성, ⓺지역 안정화, ⓻식료안전보장 

부문에 노력할 것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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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회의를 전후하여 참가한 일본 기업들과 단체들은 아프리카의 파트너 기업 

혹은 단체들과 총 92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토추상사, 마루베니, 미쓰비시

상사, 도요타통상 등 상사가 많은 점이 특징임.

<표1> 역내 TICAD 주요 내용과 일본의 對아프리카 지원 표명액

제1차 TICAD（1993.10.도쿄） 제2차 TICAD（1998.10.도쿄）

주체 ・일본,UN,GCA(아프리카개발 국제NGO) ・일본,UN,UNDP,GCA

포인트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對아프리카지원의 필요성

・아프리카의 자조 노력의 중요성

・아시아 경험을 바탕으로 남남(南南)협력추진

・기본원칙으로 오너쉽과 파트너쉽 명기

・의제로 [사회개발], [경제개발], [개발 기반]으로 나누

어 각각의 수치목표 설정

일본의 지원

표명액

경제개혁과 수도공급 확충등에 3년간 9억~10억달러 무

상자금협력
기초생활분야에서 5년간 7억5천만 달러 무상자금협력

제3차 TICAD（2003.9～10.도쿄） 제4차 TICAD（2008.5.요코하마）

주체 ・일본,UN,UNDP,GCA,IBRD ・일본,UN,UNDP,IBRD

포인트

・아프리카개발 신파트너쉽(NEPAD)지원 중시

・인간의 안전보장 중시

・일본의 대 아프리카 지원 3대 방침(인간중심개발,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삭감, 평화정착) 표명

・대규모 광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개발에 역점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문제 관심 고조

・처음으로 UN안보리 개혁 언급

일본의 지원

표명액

5년간 10억달러 무상자금협력, 30억달러규모 기존 채권

포기

5년간 對아프리카ODA 2배 증가, 인프라에 대해 최대

40억달러 엔차관 공여

제5차 TICAD（2013.6.요코하마） 제6차 TICAD（2016.8.케냐 나이로비）

주체 ・일본,UN,AUC,UNDP,IBRD ・일본,UN,AUC,UNDP,IBRD

포인트

・민간주도 성장 촉진을 통한 개발의 경제 기반 강화

・민간과의 대화 세션 개최와 UHC 추진 표명

・아프리카 청년층 산업인재육성이니시어티브(ABE이니

시어티브) 발표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개최

・[일본-아프리카 민관 경제포럼] 설립 표명

・기조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이니시어티

브 발표(아베수상)
일본의 지원

표명액
5년간 민관 최대 320억달러(ODA 140억달러 포함) 민관 총 300억달러 투자

제7차 TICAD（2019.8.요코하마） 제8차 TICAD（2022.8.튀니지 튀니스）

주체 ・일본,UN,AUC,UNDP,IBRD ・일본,UN,AUC,UNDP,IBRD

포인트

・비즈니스의 주류화

・[아프리카건강구상] 설립 표명

・[아프리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어프로치

(NASPA)] 제창
・[2국간 비즈니스환경 개선위원회] 발족

・건전한 개발금융의 중요성

・ [아프리카 녹색 성장 이니시어티브] 설립 표명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 산업인

재 이니시어티브] 설립 표명

일본의 지원

표명액
200억 달러 이상의 민간투자 확대 3년간 민관 총 300억달러 자금 투입

출처: 金子七絵「TICADプロセスと日本のアフリカ開発協力」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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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아프리카 기업의 협력 및 일본 기업의 아프리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일본-아프리카 민관 경제포럼(JAfEF: Japan Africa Public-Private 

Economic Forum) 

 ㅇ 2016년 제6차 TICAD에서 당시 아베 총리가 JAfEF 창설을 표명한 후, 일본 정부 

주도로 아프리카 각국 및 JETRO가 공동 개최

  - 제1차 포럼은 남아공에서, 제2차 포럼은 2021년 12월에 온라인 분과 회의를 거쳐 

2022년 5월에 케냐에서 개최

  - 2022년 5월 제2차 포럼에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8명의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해 

16개국에서 총 250명이 참가

  - 제2차 포럼에서 일본과 아프리카의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경제산업성 시책

으로서 ⓵일본 기업과 아프리카 기업의 제휴를 통한 사회과제 해결형 비즈니스 

프로젝트 조성을 지원하는 J-Partnership, ⓶일본 기업과 아프리카 스타트업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 J-Bridge의 아프리카 거점 설치, ⓷산업인재 

육성 강화, ⓸아프리카 금융기관과의 제휴 강화 등이 포함됨.

  남아공, 케냐, 이집트에 편중된 일본의 對아프리카 경제 관계 

 ㅇ 일본의 對아프리카 무역액에서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국가와 남아공, 케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표2>)

  - 품목별로는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對아프리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수입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광물성 연료와 철광석이 많고, 어패류나 

커피와 같은 식료품이 주된 품목임.

 ㅇ 아프리카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남아공과 케냐에 

100개 사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모로코, 가나,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기업도 50개 사 이상임.

  - 2050년에 세계인구 상위 10개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의 경우, 향후 시장 확대를 기대한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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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아프리카 주요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관계 현황

출처: JETRO 자료를 중심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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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와 일본의 진출전략

 ㅇ 新아프리카 쟁탈전 시대에 중국의 독주가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에 

시작된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은 

지금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함.

  - 아프리카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에서 중국은 2000년 이후 프랑스, 미국, 독일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음.

   ·2020년 기준 아프리카의 對중국 수입액은 1,100억 달러인데, 프랑스, 미국, 독일

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3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은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에 전기기구, 기계류, 운송기구를 수출하고, 

남아공, 앙골라, 콩고에서 광물성 연료, 철광석, 귀금속류를 수입하는 구조

  - 아프리카 국가들은 對중국 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시장 개방을 

더욱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아프리카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확대하고 

있어서, 향후 중국-아프리카의 무역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본의 對아프리카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자동차 등 운송기기이며, 

일반기계와 철강 수출액은 최근 정체됨.

  - 의료용품이나 화학제품은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 비해 일본의 수출액이 상대적

으로 작아서, 향후 對아프리카 무역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임.

 ㅇ 일본의 對아프리카 무역의 특징은 남아공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

  - 향후 빠른 경제성장률이 기대되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본 기업의 對아프리카 진출 현황과 과제

 ㅇ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231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

   ⓵약 80%의 기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물류비용과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흑자기업은 전체의 

48.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⓶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54.5%인데, 특히 나이지리아, 

가나,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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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⓷투자환경 측면에서는 시장의 성장성에서 매력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반면, 

정치·사회 정세의 불안정, 법 제도의 미비, 환율변동 같은 리스크 요인 등은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임.

  – 동(同) 조사에 응답한 일본 기업의 진출국을 보면, 남아공 59개 사, 케냐 50개 사, 

이집트 33개 사 모로코 31개 사, 나이지리아 26개 사, 가나 14개 사, 모잠비크 

10개 사의 순임.

  –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흑자기업의 비율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36.5%)이었으나, 2021년에 49.2%, 2022년에 48.9%로 증가함. 

  – 2022년 기준 제조업의 57.4%가 흑자기업인데,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의 

흑자기업 비율은 이보다 낮은 45.8%임.

  – 2022년 기준 흑자기업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국가는 에티오피아(62.5%), 남아공

(60.0%), 케냐(52.6%), 모로코(52.4%), 이집트(51.7%) 순임.

  –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년보다 

9.6%포인트 증가한 48.4%를 차지해 수익성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023년에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량 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 코로나 회복, 판로 확대에 의한 매출 증가, 현지의 구매력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 등을 꼽은 기업이 많음.

   ·반면 2023년에 영업이익 악화가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류비용의 상승,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비용의 상승, 환율변동을 꼽은 기업이 많음.

 ㅇ 전체 기업의 54.6%가 아프리카에서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5.9%포인트 상승한 수치임.

  –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 가나, 에티오피아를 꼽은 기업이 많아서, 이들 국가

에서의 향후 사업 확대가 예상됨.

  – 사업 확대의 이유로는 높은 성장성 및 잠재력, 판로 확대·수출 증가·현지 시장의 

구매력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가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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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향후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

  – 5년 전에 비해 현재 아프리카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50.9%이며, 지금보다 5년 후 아프리카 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응

답한 기업은 67.7%에 이름.

 ㅇ 아프리카에 기업 거점을 설치한 이유로는 시장의 장래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음(81.3%)<표3>.

<표3> 아프리카에 기업 거점 설치의 이유

출처: JETRO(2022)「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アフリカ編」를 기초로 필자 작성

  – 아프리카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

장벽(영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론됨.

   ·전체 67.9%(복수응답)가 진출국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매력 요인으로 꼽았

는데, 그 중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 가나, 케냐가 높은 평가를 받음.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장벽은 남아공, 케냐, 가나가 높은 평가를 받음.

  – 아프리카 투자환경의 과제로는 미비한 규제와 법제도 및 운용, 재정·금융·환율 

문제, 불안정한 정치·사회 정세, 불안정한 인프라가 거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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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한 규제와 법제도 및 운용은 행정 수속의 번잡성, 재정·금융·환율 문제는 

불안정한 환율변동, 불안정한 정치·사회 정세는 치안 불안과 정치적 리스크, 

불안정한 인프라는 전력 부족이 각각 지적됨.

  –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는 유럽 기업(25.9%)이 가장 많고, 

중국 기업(19.3%), 일본 기업(17.5%), 현지 기업(12.3%)의 순임.

  일본 기업이 주목하는 아프리카 국가 및 유망 비즈니스 분야

 ㅇ 아프리카에서 일본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국가로 케냐(42.8%), 남아공

(30.4%), 나이지리아(28.9%)가 상위를 차지하며, 최근 가나가 급상승<표4>

  – 2018년부터 케냐, 남아공, 나이지리아는 주목 국가 1~3위를 차지하고 있음.

  – 가나에 주목하고 있다는 기업들이 2018년에는 16.3%, 2020년에는 19.5%, 2022년

에는 23.2%로 늘어나면서 전체 국가 중 4위로 올라섬.

  – 케냐의 특징은 스타트업 기업과 인프라 수요가 많고,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허브

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현지 정부의 수출 

장려책과 일본 ODA투자 사업이 활발함.

  – 남아공의 특징은 아프리카의 경제·제조·수출의 거점이며, 자동차산업과 관련 

시장이 크며, 광물 자원이 풍부함. 향후 암모니아나 수소 등 탈(脫)탄소·그린 

비즈니스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 나이지리아의 특징은 거대한 청년층 중심의 인구와 시장임. 자원·에너지, 농업, 

농기구,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가나의 특징은 비교적 안정된 정치 정세, 경제 규모의 확대, 에너지 개발, 자동차

산업, 카카오 제품, 서부 아프리카 거점으로서의 후보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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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향후 아프리카에서 주목하는 국가 (복수응답) 

2018년 (N=270) 2020년 (N=282) 2022년 (N=194)
주목 국가 % 주목 국가 % 주목 국가 %

케냐 39.6% 케냐 35.1% 케냐 42.8%

나이지리아 34.4% 남아공 33.0% 남아공 30.4%

남아공 32.5% 나이지리아 29.4% 나이지리아 28.9%

모잠비크 23.7% 에티오피아 21.3% 가나 23.2%

에티오피아 22.2% 가나 19.5% 탄자니아 22.2%

탄자니아 19.3% 모로코 19.1% 에티오피아 20.6%

이집트 16.7% 모잠비크 17.0% 모로코 18.6%

모로코 16.3% 코트디부아르 16.3% 코트디부아르 18.6%

가나 16.3% 이집트 16.0% 이집트 17.0%

짐바브웨 15.9% 탄자니아 15.6% 모잠비크 15.5%

출처: <표3>과 동일

ㅇ 유망 비즈니스 분야로 소비시장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고(44.6%), 그다음이 자원·

에너지, 인프라, 서비스업의 순임.

<표5> 아프리카 지역 유망 비즈니스 분야 (복수응답)

44.6%

40.5%

32.9%

27.0%

21.6%

20.7%

소비시장

자원・에너지

인프라

서비스업

농업・식품가공

新산업

식품 58.9% 재생에너지(태양광) 56.5% 전력 64.1% 의료・보건 47.3%

운송기기 (자동

차.이륜차)
51.1% 수소 40.1% 도로 40.6% 물류・해운 38.2%

생활용품 41.1% 연료암모니아 37.6% 수도 39.1% 정보서비스 30.9%

유아・어린이 18.9% 천연가스 36.5% 항만 37.5% 교육 30.9%

여성 17.8% 재생에너지(풍력) 32.9% 도시개발 32.8% 금융・보험 30.9%

[자원・에너지] 세부분야 [서비스업] 세부분야[소비시장] 세부분야 [인프라] 세부분야

출처: <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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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 비즈니스 분야로 소비시장을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인구 증가를 예상한 

식품, 운송기구, 생활용품, 유아·어린이, 여성 대상 분야를 꼽음.

  – 인프라를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전력이 가장 많고(64.1%), 그다음 도로, 수도, 

항만, 도시개발을 꼽음. 

  – 자원·에너지를 꼽은 기업들은 태양광이 가장 많고(56.5%), 그다음 수소, 암모

니아, 천연가스, 풍력을 꼽음.

  – 서비스업을 꼽은 기업들은 의료·보건이 가장 많은데(47.3%), 이는 비만 인구가 

높은 점과 위생 문제로 인한 질병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일식(日食) 관련 분야: 일본에서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식품 중 약 90%가 

어패류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왕성한 구매력에 의해 일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관련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함.   

  ·그린 에너지 분야: 아프리카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있어서 토지 및 기후

조건이 유리함. 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수력이 대부분

이지만 2010년경부터 풍력, 태양력, 태양열, 지열에 의한 발전이 증가하고 있음.

  ·의료·보건 분야: 경제성장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보급되면서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급증하고 있음. 이집트, 모로코, 남아공에서는 비만(BMI 25이상) 인구 

비중이 50%를 넘고,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증가할 경우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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